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◈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

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지침을 마련해 시행 중

◈ 기존 서비스 기준 완화, 관련 서비스 추가 연계 등을 통해 지역

사회 내 사회복지시설 휴관, 재가서비스 수급자 격리 등으로 인한

일상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 노력 중

(2월 28일자중앙일보, “저소득층아이급식끊기고, 일용직확진자는생계막막” 보도관련)

□ 기사 주요내용

○ 지원기관이 폐쇄되고, 학교가 연기됨에 따라 아동, 노인, 장애인 등

취약계층에 대한 돌봄공백이 발생

□ 설명 내용

○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(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,

1차장 겸 중앙사고수습본부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)는 복지시설 휴관,

취약계층 격리 상황에 대비하여 지방자치단체, 사회복지시설 및

서비스 제공기관과함께 일상생활 및 필수적 서비스 유지를 위한 대응

지침을 마련해 시행 중입니다.

* “코로나 19 유행 대비 사회복지서비스 유지를 위한 공통 대응지침” (2.21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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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개학 연기 및 지원기관 휴관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일시적인

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긴급보육을 시행하거나, 기존 돌봄

서비스의 소득·재산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, 관련 서비스를

추가 연계하는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.

○ 특히, 가족 등 보호자의 격리 또는 입원에 따라 아동·노인·장애인 등

돌봄이 필요한 경우, 사회서비스원 등 관련 기관의 대체인력을

활용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할

계획입니다.

○ 아울러, 정부는 2월 17일부터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들에 대한

생활지원비* 및 유급휴가비를 지원하고 있으며, 코로나19로 인해

일상생활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모색

하고 있습니다.

* 관련 고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, 14일 이상 입원 또는 격리된 경우에

4인 가구 기준 123만 원 지급


